
기획특집 

저는 주님을 영

접한 후 아버지 

하나님과  신랑 

되신 주님에 대해 

구체적으로 알고 

싶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. 암송 카드를 만들거나 때

로 손바닥에 적어가며 성구를 암송하고 모임을 만들어 

성경을 통독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

았지요. 

그러던 중 2000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주

보에 암송 성구를 게재하고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기와 

성구 한 절 암송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. 저는 축복의 말

씀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. 이를 통해 영

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. 

성구 암송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하기 까닭에 인내가 필

요했고, 이로 인해 변개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마음

으로 바뀌었습니다. 또한 섬김받는 것보다 희생하고 섬

기는 것이 더 편해졌고,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적극적

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뀌었지요. 뿐만 아니라 제 자신

의 존재 가치를 깨우쳐 삶을 소중하게 가꿔가며, 영혼들

의 소중함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

시편 139:16에 “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

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

다 기록이 되었나이다”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

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우치니 살아 

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며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것

이 마땅한 일임을 알았습니다. 하늘을 보며 나무와 꽃, 

스치는 바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섬세한 인도

하심을 느끼니 매 순간 감사할 뿐입니다. 

저는 주의 종으로서 심방하며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

도 먹고 자는 시간조차 아껴 틈나는 대로 말씀을 대하

고 있습니다. 매년 말씀퀴즈대회에 출전해 금상, 은상, 

동상,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, 2010년 제10회 말씀퀴즈

대회에서는 영예의 대상을, 올해에는 금상을 수상했지요. 

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저의 성구 암송 비결을 알려드리

겠습니다.  

매일 10분! 성구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자!
“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…” (시편 73:28)

설교 중에 암송 구절이 나오면 

게재된 주보에 그 내용을 메모합니다

주보에 게재된 그 주의 암송 성구 중 요한일서 3장 7, 

8, 9절의 암송 성구가 설교 중에 나오면 그 장절에다 ‘사

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이다’라는 식으

로 간략하게 설교 내용을 메모해 놓습니다. 이렇게 하면 

성구의 의미와 함께 설교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억이 

잘됩니다. 

암송할 구절이 해당된 

성경 한 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 

로마서 12장 21절에 “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

기라”는 말씀을 암송한다면 12장 전체를 읽습니다. 암송

할 성구가 해당되는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

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림이 그려지듯 내용이 연결됩

니다. 그러면서 기억도 잘되고 말씀 무장하는 데 많은 도

움이 됩니다.  

암송 구절을 읽고 쓰면서 

복습과 예습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 

소리 내어 암송하는 것보다 쓰면서 암송할 때 토씨 

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일 10

분 정도 예습과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적으로도 많

은 도움이 됩니다. 변개하고 인내가 부족했다면 이것이 

습관이 돼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

수 있습니다. 

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,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. 그래서 진정 

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. 우

리 교회에서는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전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응답과 

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 매일 10분 정도 성구를 암송하며 예습, 복습하는 습관을 들

이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. 

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

육하셨습니다. 책을 사주실 때에도 성경과 

관련된 도서를 사 주시고, 만화 영화도 성

경 인물을 주제로 다룬 내용들로 보여 주

셨지요. 틈틈이 성경 뒤에 있는 교독문도 

함께 읽고 찬송가도 불렀습니다. 

제가 여섯 살 때,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

께서 ‘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

외우기’를 말씀하시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

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

니다. 그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‘성구 

암송’을 시작했습니다. 

천안만민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암송

한 성구를 테스트합니다. 여러 차례 상을 

받다 보니 성구 암송이 즐겁고 신났습니다. 

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말씀

퀴즈대회에 ‘나도 도전해봐야겠다’는 생각

이 들었습니다. 그 후 초등학교 5, 6학년과 

중학교 2, 3학년 지금까지 네 차례 출전했

습니다. 비록 수상하진 못했지만 개인적으

로는 축복의 시간이었지요. 

암송 성구들을 모아 책처럼 엮어 휴대하

고 다니면서 읽고, 등하교 길에는 MP3를 

이용해 들으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

웠습니다. 

성경구절을 이해하고 암송하기 위해 해

당 구절의 앞뒤 내용과 이 구절을 주제로 

한 설교 말씀 자료까지 찾아 읽으니 말씀

을 알아가는 기쁨 또한 매우 컸지요. 

성구 암송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

의 사랑이 더 깊이 깨우쳐지면서 천국 소

망이 넘쳐났습니다.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

님께 감사드립니다. 

“말씀과 함께하는 삶, 너무 즐거워요”

“성경을 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사랑으로 행복해요”

이하영 자매 (천안만민교회 중3선교회)

“

황금란 전도사 
(3대대 29교구 부교구장)


